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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혼파(混播)원리와 응용기술로서의 가설(假說)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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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inciple of Ancient Mix Seeding and

Hypothesis by Pract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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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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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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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cient mix seeding that started in China and generated in Korea is one of the methods 

of securing foods against natural calamities. The history of this technology was excerpted and presented 

from Chinese agricultural books as 󰡔Jeminyosul󰡕(closely one upon the other 5C), 󰡔Wangjungnongseo󰡕(from 

1313) and Korean agricultural books as 󰡔Nongsajikseol󰡕(from 1429), 󰡔Hanjeongrok󰡕(from 1610), 󰡔Saekyeong󰡕
(from 1676), 󰡔Jeungbosanrimkyeongje󰡕(from 1766), 󰡔Kwanongsocho󰡕(from 1799), 󰡔Rimwonkyeongje󰡕
(from 1843). In this study, we suggested new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technique to save labors 

using ancient mix seeding principle, which is seeding different varieties rice without fertilizer and 

agricultural pesticides. It is essential prerequisite to have the process such as injecting Azolla, no-tillage 

direct and broadcast seeding with multiple varieties of rice.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 

evaluated the practical validity.

Key words: agricultural book;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technique; mix seeding.

서  언

  농작물의 작부 방식으로는 휴한식․연작식․조합

식이 있고 조합식의 하나인 혼작에는 사이짓기와 섞어

짓기, 즉 간작(間作)과 혼작(混作)이 있다. 섞어짓기[혼

작]는 한 장소, 한 계절(季節)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

상의 작물을 식재위치나 식재시기를 달리 하여 재배하

는 방식이다. 특히 혼파는 각 종자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한 장소에 동시 파종하여 짓는 농법을 이른

다. 이런 점에서 혼파는 혼작(混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산업화에 따른 휴경지 점

증 현상, 그리고 식량위기의 우려를 고려할 때 옛 선조

들의 지혜를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



한잡초지 31(4)호. 2011년

󰠏󰠏󰠏󰠏󰠏󰠏󰠏󰠏󰠏󰠏󰠏󰠏󰠏󰠏󰠏󰠏󰠏󰠏󰠏󰠏󰠏󰠏󰠏󰠏󰠏󰠏󰠏󰠏󰠏󰠏󰠏󰠏󰠏󰠏󰠏󰠏󰠏󰠏󰠏󰠏󰠏󰠏󰠏󰠏󰠏󰠏󰠏󰠏󰠏󰠏󰠏󰠏󰠏󰠏󰠏󰠏󰠏󰠏󰠏󰠏󰠏󰠏󰠏󰠏󰠏󰠏󰠏󰠏󰠏󰠏󰠏󰠏󰠏󰠏󰠏󰠏󰠏󰠏󰠏󰠏󰠏󰠏󰠏󰠏󰠏󰠏󰠏󰠏󰠏󰠏󰠏󰠏󰠏󰠏󰠏󰠏󰠏󰠏󰠏󰠏󰠏󰠏󰠏󰠏󰠏󰠏󰠏󰠏

Ⓒ 2011 Korean Society of Weed Science

395

히 혼파라는 선험적․전통적 농업기술의 면모를 되살

피고 현대적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 

혼파의 전통 기술

  작물의 혼파라는 지혜와 기술은 원천적으로 한서(漢

書) 식화지(食貨志)를 인용하였던 가사협(賈思勰)의 중

국 고대 농서 󰡔제민요술󰡕(AD 5세기)에 기술되었던 바

(구 등 2007), “곡식을 심는 데는 반드시 오곡(五穀)인 

기장․조․참깨․보리․콩을 섞어 심어서 재해[旱災

나 水災]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래한다(구 

등 2006). 즉 재해를 극복하려는 것이 이 기술의 첫째 

목표였고, 여기에 󰡔왕정농서󰡕(王禎農書 1313)의 ‘비황

충방’(備蟥虫方), 즉 작물보호적 목적이 추가 인식되기

에 이르렀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섞어 지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발현시켜 최소한의 수확보장이

나 소출의 향상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에 강하

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여 생산성을 증대․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의 많은 농서를 통하여 이 기술에 대해 

논란이 있었거나 기술소개를 하여 왔고 그 때마다 혼

파를 지칭하는 용어도 혼식(混植)․혼종(混種)․잡식

(雜植)․잡종(雜種)․화종(和種)․교종(交種) 등으로 

달리 쓰여 왔으며, 용어는 달라도 그 의미는 서로 간에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서양의 작부체계를 섭렵하고 우리나라의 전통기

술을 피력하였던 타카하시[高橋昇]는 혼작을 정의하면

서 “혼작(섞어짓기)이란 여러 종류의 작물 종자를 특

정의 비율로 흩어 뿌리거나 점뿌림하는 조방적인 농법

이며, 특히 혼파(섞어뿌리기)는 각 작물의 종자 크기나 

파종기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서 메밀과 녹두, 팥과 

무, 또는 수수에 팥, 조와 피 등이 곧 섞어짓기되는 작

물들이라고 하였다(구 등 2008). 결국 전통기술로서의 

혼파는 작물[곡식] 재배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는, 최

소한의 식량 확보를 위한 하나의 농사수단으로 권장되

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429년에 관서(官書)로 출간된 최

초의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에 다음과 같은 혼

파기술이 적혀져 있다. “만일 메마른 땅이라면 잘 썩은 

인분이나 오줌재를 섞어 파종하거나 혹은 밭벼 3푼, 

피 2푼, 팥 1푼의 비율로 섞어 파종하기도 한다(무릇 

씨를 섞어서 심는 방법은 때마다 수재나 한재가 들어 

작황(作況)이 해마다 다르게 되는데 섞어 심으면 한꺼

번에 모두를 잃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鄭招 1429a).
 
또한 팥과 들깨․기장․조의 섞어뿌리

기에 대하여도 “먼저 팥을 드물게 흩어 뿌린 후 갈아 

이랑을 짓는다. 이랑을 따라 좌우 발꿈치로 번갈아 밟

아가며 들깨와 기장 혹은 들깨와 조를 고르게 섞어(들

깨 1푼과 기장 혹은 조를 3푼) 심고(좌우의 발을 그대

로 움직여 복토한다) 모가 자라면 기음을 매되 잡초 제

거와 더불어 지나치게 밀파된 곳은 솎아 주고 뿌리를 

흙으로 북돋아 준다”고 하였으며(鄭招 1429b),
 
참깨에 

늦팥이나 또는 녹두를 파종하되 “흰 참깨 3푼, 늦팥을 

1푼으로 서로 섞어 뿌리거나 혹은 녹두 2푼, 참깨 1푼

으로 섞어도 좋으며 밭을 간 이랑을 만들고 섞은 종자

를 고루 뿌리고 복토 한다”고 하였다(鄭招 1429c).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허균(許均 1610)이 󰡔한정록(閑

情錄)󰡕을 통하여 “완두는 8월 사이에 들깨를 섞어서 

같이 심고 같이 거두기도 한다”고 하였고, 박세당(朴世

堂, 1676)은 󰡔색경(穡經)󰡕을 통하여 “무릇 곡식 농사는 

이른 품종과 늦은 품종을 함께 심어야 한다. 그 해의 

흉작을 그렇게 대비하면 잘 되지 않는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단일 작물의 서로 다른 품종을 

혼파하는 독특한 기술을 창안해 내었다.

  유중임(柳重臨 1766)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

濟)󰡕를 통하여 󰡔농사직설󰡕의 밭벼 심는 요령을 전제한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 참깨 3푼, 늦팥 1푼을 서로 섞

어서 심거나 녹두 2푼, 참깨 1푼을 섞어 심어도 좋다”

고 하였다.

  1799년에는 박지원(朴趾源 1799a)도 󰡔과농소초(課

農小抄)󰡕를 통하여 “세 가지, 즉 조숙종인 메벼 선(秈), 

만숙종인 메벼 갱(粳), 중숙종인 찰벼 나(稬)를 서로 섞

어 한꺼번에 파종한다”고 하여 같은 작물(벼)을 혼파 

한다거나 또는 “흰깨 3푼에 늦팥 1푼을 섞어 심거나 

녹두 2푼과 참깨 1푼을 섞어 심어도 득이 있다”는 식

의 유중임론을 인용한 바 있다(박지원 1799b). 특히 그

는 1313년의 중국 농서인 󰡔왕정농서(王禎農書)󰡕를 인

용하여 “황충(풀무치)은 토란이나 뽕잎을 먹지 않으며 

물속의 마름 잎을 먹지 않는다거나 혹은 녹두, 완두, 

강낭콩, 삼, 어저귀, 참깨, 감자를 먹지 않는다. 이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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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작물을 농사에서 겸종[혼작 또는 혼파]함으로써 불

의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까지 하였다(박지

원 1799c).

  정약용의 편저로 알려진 󰡔박물지󰡕에는 다양한 작부

방식, 특히 혼파에 대한 다음의 기록이 있다고 한다(高

橋昇 1998).
 

  ①팥에 조나 들깨 섞어뿌리기

  ②팥에 찰기장과 들깨 섞어뿌리기：찰기장(黍)과 

팥 또는 조(栗)와 팥은 종자 크기가 상당히 다르기 때

문에 파종할 때 종자를 혼합하지 않고 우선 팥을 드물

게 파종한 다음 그 위에 찰기장 또는 조 2, 3말(斗)을 

재에 섞은 분뇨(糞灰)와 혼합하여 파종한다고 한다. 즉 

“찰기장, 조 2, 3말을 재에 섞은 분뇨(糞灰)와 섞고 매 

1섬마다 새로 만들어 쓴다. 우선 팥을 드물게 흩어 파

종하고 그 후에 이것들을 간다.”

  ③메밀과 무 섞어뿌리기：메밀 종자를 무 종자에 

혼합하여 이를 경작하면 양득이 된다. 이 방식은 현재

[일제 강점기] 황해도 지방에서 보리의 뒷그루재배로 

자주 볼 수 있다. 

  ④참깨와 만생종 밀 섞어뿌리기

  ⑤녹두와 참깨 섞어뿌리기：흰참깨 3/4에 팥 1/4을 

혼합하고 이를 심거나 녹두 2/3에 참깨 1/3을 섞어 심

는 것 또한 이득이다. 경작하고 나면 두둑을 만들어 혼

합한 종자를 균일하게 뿌리고 흙으로 덮는다.

  ⑥보리에 완두를 섞어짓기(겨울작물과 겨울작

물)：완두(豌豆)는 가을 전에 보리 뿌리 근처에 자라

도록 섞어 뿌린 다음 재를 섞은 분뇨와 균일하게 덮고 

자주 호미질을 한다. 5월이 되어 이를 수확한다. 여러 

콩 종류 가운데 완두는 콩깍지가 잘 튀지 않으며 수확

이 많고 빨리 익는다. 일제 강점기 함북지방에서는 봄

보리와 완두를 섞어뿌리기 하는 곳이 있다.

토의 및 평가

  서구식 목야지의 혼파는 화본과의 두과목초를 섞어 

뿌려서 가축영양상의 보완이나 작물군락공간의 효율

적 이용, 비료성분의 효율적 이용, 질소질 비료의 감비, 

잡초의 발생경감, 재해 안정성 증대, 산초량의 평준화, 

건초제조상의 용이성 등을 꾀할 수 있다. 대체로 보아 

밭작물의 혼파 목적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밭작물

의 경우는 흔치도 않고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다. 파종작업이나 시비․방제․수확작업의 불편이 따

르는 탓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네 선조들의 혼파법[섞어뿌리기]

의 독창성은 돌발재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식량 확보를 

하기 위한 토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형의 지혜로운 농

사법이었으며, 가축의 먹이를 합리적으로 생산하기 위

하여 수행하고 있는 서구의 혼파법의 기술과 사뭇 다

른 데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상재해는 물론 황충(蝗虫)을 

위시한 해충과 병해의 피해는 극심했고 또한 지속적이

었을 것이다. 조선조에 이르러 태종 18년(1418)의 태

종실록기록에는 “밀양부에 황충이 발생, 곡식을 갉아 

먹어 여물 게 없어지니 구황 업무 대비가 시급하므로 

시위병(侍衛兵) 차출[番上]을 면제케 해 달라”라는 상

소가 있기도 하였다. 

  당시의 황충에 대한 설명은 중국 서광계(徐光啓)의 

“제황소(除蝗所)”를 인용한 서유구(1843)의 『임원경

제지(林園經濟志)』 본리지(本利志)에 언급되었던 바, 

“수해나 한해는 경중이 있고 고저에 따라 요행히 면하

는 곳도 있으나 가뭄이 심하면 황충이 대발생, 천리에 

걸쳐 초목이 전멸하고 심지어 먹이가 없어 마소까지도 

죽게 되므로 황충은 한․수해보다도 더 참담하다. (중

략) 좁쌀만했던 것이 수일 내에 파리만 해지고 무리지

어 뛰어 다니다 다시 수일 후 무리지어 날아다니니…. 

당나라 정원(貞元) 원년에 황충을 쪄서 날개와 발을 떼

고 먹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제는 천진(天津) 지방

에서 아예 반찬으로까지 상식(常食)하는 식품이 되었

다”는 이야기였다. 황충은 곧 메뚜기였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농약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작물

도 각종 재해에 대한 내성 품종이 개발되어 이런 재난

을 예방하거나 치료,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그 

당시로서는 경영 규모가 작고 손에 의한 재배 기술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혼파나 교호짓기 따위의 방식

으로 재배, 생산하더라도 최소한의 식량적 소출만은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연에 순응하

며 손실을 최소로 하면서 영농을 하였던 기술은 참으

로 현명하다고 하겠다. 화곡류를 혼파하는 고대의 방

식은 병해충을 비롯한 기상적 재해 하에서도 최소한의 

식량곡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기술이었다고 말할 수 있

다. 따라서 혼파에 쓰였던 화곡류는 식량작물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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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작물류는 만일의 경우에 식량곡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선택되어 함께 혼파되었다.

  오늘날에도 작물의 혼파는 여러 가지 현대과학적 합

리성을 기초로 하여 권장되고 있다. 해마다 풍토적 기

상재해나 생물적 재해가 빈번하고 불시로 초래되는 입

장에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자재, 수단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기술로 창안,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식

량의 기반인 곡식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다양하게 적

응하는 작물보상을 가능토록 하고, 둘째로는 작물 종

간에 서로 협력하여 상호의 생육을 보상함으로써 추가

되는 소출을 기대토록 하며, 셋째로는 숙기나 생태

형․저항성이 다른 동일 작물의 이품종(異品種)을 혼

파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재(비료, 농약 등)만으로도 최

대한의 소출[토지 생산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혼파법 응용을 위한 가설 제시”

  오늘날에는 일시에 기계로 파종하고 수확하기 때문

에 내성이 다른 작물을 섞어 파종하면, 비록 재해에 견

디는 작물들을 최소한 수확할 수는 있겠지만, 전멸되

는 작물이 없는 한 수확물은 이종곡물들로 섞여서 이

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혼파나 교호파

의 방식을 지향하고 동일 작물의 서로 다른 내성 품종

들을 혼파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도(水稻)의 경우에는 재해

에 의한 결주가 생기더라도 보상(compensation) 능력

이 탁월한 식물이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쌀의 

식미도 혼반된 속에서 상호 보완이 되어 문제를 가급

적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적 가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현재의 농법에 응용할 것을 권유

하는 까닭은 미래의 친환경적 농사기술에서 가장 절대

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농약 사용의 최소화 내지는 금

지일 것인즉, 화학적 방제가 아닌 재배적 방제나 예방

의 방법 이외는 없기 때문이다. 

  근현대적인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작물 종간의 혼작

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며(白食

德明 1940), 동일 작물의 이품종 혼파에 대한 종합보상 

효과(Chae 등 1968)나 품질 향상 효과(Park 등 1993)가 

입증된 바 있었고, 또한 이들 혼작법을 이용한 “무농약 

친환경 재배모형” 제시가 있었다(구 2006). 이런 배경

은 특히 벼가 생장과 수량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 

선행결정요소에 대한 후속요소의 보상 기능이 크기 때

문에 매년 발생하는 이질적인 생물적, 기상적 재해에 

대하여 감수성종이 선행적 희생을 치르는 반면 저항성

종이 후속적인 보상과정을 통하여 생산과 품질감모

의 만회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약이나 비

료를 절감하면서도 또한 기상적 재해를 극복할 수 있

으며 친환경적인 농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더

욱이 생력화와 함께 미질(밥맛)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의 여지를 크게 제공하는 농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의 전제조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태적 

농법으로서의 혼파라야 한다는 데 있다. 즉 유기농법 

생태계의 기본적인 배경은 재생자원의 보존, 환경에 

대한 작물의 적응성과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서 단기적 보다는 장기 생태적 투입을 강조하는 배경

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절감과 자원이용

∙공동체의 안정을 유도하는 항상성기작의 재정립, 영

양물질의 재순환 비율 최적화, 경지의 다목적 이용

성 제고와 에너지 이용보장

∙지역경제 특성에 알맞은 식량품목을 특산생산품으

로 개발

∙비용절감과 함께 소농과 중농의 경제적 생존능력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킴으로서 국가농업의 잠재력 증진

  혼파(혼식) 재배의 유용성은 이미 앞선 비동양권의 

연구들, 즉 Altieri와 Anderson(1986), Altieri(1987)나 

등에 의하여서도 입증된 바, 수량증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증대, 질소이용 능률화, 잡초와 병해충의 감소, 

재해견딜성 증대, 유전적 다양성 공간증대 및 향상된 

품질이나 기능성 확보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가설은 “생태보전형 벼 이품종(異品種) 

혼파법”을 구상한 것으로서 “(가칭) 벼 무경운․다품

종․직산파(혼파) 재배법”이라 제시할 수 있다. 즉 

①무경운하여 에너지 투입을 절감하고, ②다품종으

로 살균․살충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유전적 다양

성으로 환경재해를 최소화하고, 혼종브랜드화를 통하

여 품질(식미)을 향상시킨다. ③직산파(直散播)로 노

동생산성을 제고하고, ④ Azolla를 투입하여 비료(질

소)와 제초제 사용을 대체하는 동시에 수온 조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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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철의 생산감모(소모도장감모)를 억제하고 유기

질 공급에 의한 토질 개량과 배수정화에 의한 주변 환

경오염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이로써 벼(논)의 생산

성을 극대화하고 논의 생태력을 극대화하며 휴경논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가설의 타당성을 지원하는 기존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농촌진흥기관에는 숙기, 내냉성, 도

열병, 흰빛마름병․벼멸구 등에 대한 저항성 품종, 그

리고 미질과 기능성이 다른 수많은 벼 품종들이 개발

되어 있어서 품종간 혼파조합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없다(Guh와 Lee 1996).

  둘째, 내성품종 혼파의 타당성을 내병성 관점에서 

입증한 다음의 문헌들이 있다. ① Kiyosawa와 Shiyomi 

(1972)：multiline(다계품종) 혼파에 의한 내병성 증가 

← 병원균의 분산에 의한 총체적 저항성 증가, ②

Koizumi와 Tani(1995)：진정 및 포장 저항성 품종의 

혼식으로 공히 발병억제 효과 인정(약제살포구 결과와 

유사)

  셋째, 벼 이품종 혼파에 따른 품종간 결합의 수량감

소 경향은 없었고 단지 보합력(경합력)이 큰 품종의 수

량혼입비율이 높았을 뿐이다(Chae 등 1968). 넷째, 재

해손실, 즉 입모수 감손에 따른 수량보합력은 Guh 등

(1985a)
 
연구 결과로 입모수와 수량의 절선회귀적 관

계가

Ŷ = 312.3+18.4×1+5.3×2-0.16×3

[단, ×1 <12.1≤×2<19.1×3] R
2
=0.99

※※

이었다. 즉 손실입모가 표준밀도의 50∼60%인 ㎡당 

12.1주까지 감소되어도 수량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이

는 벼라는 작물의 생장보상 특성을 설명한다. 또한 

Guh 등(1985b)은 벼 품종 재건․팔달․농림의 여러 

혼파비율에 대한 질소 시비량 시험에서도 비옥도가 높

아지면 ㎡당 8주까지도 수량차가 해소될 만큼 벼의 수

량 보상효과가 증대되었다. 

  다섯째, 농촌진흥청의 3개년(1988∼1990년) 시험결

과(농촌진흥청 1990)에 따르면, 벼의 무경운 재배가 천

립중 향상효과에 의하여 경운한 재배(506㎏ 10a
-1

)보

다 수량증가(513㎏ 10a
-1

)의 경향이 있었고, 토양의 이

화학성 개량에도 전반적인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었다. 

여섯째, 농촌진흥청(1990)의 발표에 따르면, 벼 재배방

법별 소요노동시간이 기계이앙(중묘：10a당 63.8시간, 

어린 묘 60.8시간)에 비하여 무경운 직파는 27.5시간으

로 43.1%에 불과하는 생력효과가 있었다. 

  일곱째, Azolla를 투입하므로써 질소 표준보다 

21.6% 수량이 증수되었고, 질소질을 표준비의 30%로 

제한하여도 수량감소가 없었다(손 1984). 여덟째, 

Azolla 투입에 의하여 물달개비․올챙고랭이․알방

동사니의 발생량이 각각 50%․30%․10%로 감소되

었다(손 1984). 아홉째, Park 등(1993)은 신품종 벼의 

밥맛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품종간 혼합비율 차이에 따

른 밥맛과 미질(질감)개선 효과를 밝히는 연구를 하였

다. 결과적으로 단일품종보다는 혼합된 품종들의 밥맛

이나 미질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향상된다는 결과

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쌀과 논의 환경 생태적 중요성은 특히 

동남아를 위시한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인정되고 있다. 

최근 논의 환경 생태적 경영 관리는 물론 쌀의 향상된 

품질과 함께 식품으로서의 오염없는 안전성이 요구되

고 있다. 이는 곧 벼농사의 저투입 지속적 영농방식

(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LISA)과 맥락을 같

이 한다. 본 연구는 고대 농법에 제시되어 있는 내재해

성 농사기술인 다품목혼식으로 부터의 응용으로서 기

상적, 생물적 재해 방제와 함께 무경운과 직산파에 의

한 노동력 절감, 아졸라(azolla) 투입에 의한 비료 및 

제초제 사용 최소화를 통하여 벼농사의 새로운 LISA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런 방식을 통하여 현실성

을 반증하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

한 쌀의 밥맛 개선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요  약

  중국에서 발상되어 우리나라에서 일반화하였던 고

대 농법 혼파는 재해대책의 하나로서 최소한의 식량곡

물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다. 이들 기술에 대한 역사적 

흐름도를 중국농서인 󰡔제민요술󰡕(5세기 전후)와 󰡔왕
정농서󰡕(1313)부터 우리나라 고대농서인 󰡔농사직설󰡕
(1429)․󰡔한정록󰡕(1610)․󰡔색경󰡕(1676)․󰡔증보산림

경제󰡕(1766)․󰡔과농소초󰡕(1799)․󰡔임원경제지󰡕(1843)

로부터 인용 제시하였다. 이들 혼파원리를 응용하는 

무비․무농약․벼 이품종 혼파법은 아졸라 투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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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벼 다품종 직산파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생력 

친환경 농법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결과들

을 인용하여 현실적 타당성을 제시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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